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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본 농간에 국산화 벽 실감”
◆ 현재 H-acid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는가.

●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어렵게 국산화에 성공, 양질의 H - a c i d를 자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료업계가 이를 외면한다면

결국 또 한번 일본에게 경제적 속국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.

◆ 염료업계는 풍국정유 H-acid 가격이 비싸 연간 5 0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, 대외경쟁력 약화

를 우려하고 있다.

● 아시다시피 H - a c i d는 국내에서도 여러번 개발이 시도됐지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생산을 중단해

왔습니다.

이 사실로만 미루어보더라도 개발비 및 생산원가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
일본도 자국내 공급가격이 1 0달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분명 시장잠식을 노린 저가

공세라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며, 제조원가도 8달러선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◆「정당한 시세」는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가.

●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6달러5 0센트 이상은 돼야 합니다. 풍국정유의 유럽 수출가격도 그 이상

입니다.

◆ 염료업체들은 풍국정유제품을 쓸 경우 그레이드에 따라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는데….

● 물론 그레이드별로 적절한 H - a c i d가 따로 있겠습니다만, 그것은 0 . 0 1 %도 안되는 사례를 들어 전

체인양 주장하는 것입니다. 풍국정유제품과 외국산을 비교해 봐도 국내제품이 질적인 면에서 전혀

뒤지지 않습니다. 인도산·중국산·일본산·국산각각의 특성이 있을 뿐이죠.

◆ 생산 초기단계라서 더욱 가격경쟁력이 약하다고 보는데,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.

● 정상가동을 전제로 약 3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.

덧붙여 중국과 인도산제품 가격은 국내상황과 많이 다릅니다. 

우선 환경 규제면에서 까다롭지 않고, 한국보다 인건비가 1 7배나 싼 나라들과 동일하게 비교하면 문

제가 많죠.

◆ 최근(덤핑제소 당시부터 현재까지) 상황은.

● 말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.

염료업체들이 최근 3개월동안 단 1톤도 사가지 않아 가동률이 형편없이 떨어졌고, 현재 재고가 3 5 0

톤 가량 됩니다.

1 5 0여명되던 직원들도 반이상이 빠져나가 7 0여명만 남아있는 등 상황이 어렵습니다.

◆ 염료업계에 하고싶은 말은….

● 하루빨리 외국의 저가공세를 공동의 노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.

H - a c i d의 국산화 성공은 곧 정밀화학 부문의 국산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

다고 보며, 이를 계기로 다른 화학산업분야에서도 국산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◆ 염료업체에서도 가격조건이 맞으면 국산 H - a c i d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데….

● 우선 수입에 따른 시간적·물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, 대량으로 매입해 창고에 쌓아 둘 필요없이

원료조달이 즉시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국산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.

결국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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